
레알 마드리드(스페인)가 리버풀(잉글랜
드)을 꺾고 통산 14번째 유럽축구연맹(UEF
A)챔피언스리그(UCL)정상에올랐다. 9차례
의 ‘선방쇼’를 펼친 레알 마드리드 골키퍼 티

보쿠르투아(벨기에)는결승전최우수선수(MVP)로뽑혔다.
레알 마드리드는 29일(한국시간) 프랑스 파리 스타드 드

프랭스에서 열린 리버풀과 2021∼2022시즌 UCL 결승전에
서 비니시우스 주니오르(브라질)의 결승골을 앞세워 1-0으
로 이겼다. 이로써 레알 마드리드는 2017∼2018시즌 이후
4년만의 UCL 패권 탈환에 성공했다. 또 통산 14번째 ‘빅이
어’를들어올리며UCL역대최다우승기록을경신했다.

두 팀의 UCL 결승 격돌은 이번이 3번째였다. 1980∼
1981시즌에는 리버풀이 1-0으로 이겼고, 2017∼2018시즌
에는 레알 마드리드가 3-1로 승리했다. 4년만의 결승전 리
턴 매치에서 레알 마드리드는 다시 한번 미소를 지으며 우
승 상금 2000만 유로(약 269억 원)를 챙겼다.

카를로 안첼로티 레알 마드리드 감독(이탈리아)은 UCL
에서 4번째 우승을 경험하며 최다 우승 사령탑이 됐고, 철
옹성 같은 수비를 뽐낸 쿠르투아는 결승전 MVP에 선정됐
다. 골키퍼의 MVP 수상은 2008년맨체스터 유나이티드(잉
글랜드)소속이던에드빈판데르사르이후14년만이다.

이날 경기는 관중 입장과 관련한 보안상의 이유로 예정

보다 36분이나 늦게 킥오프됐다. 외신에 따르면, 입장권을
소지하지 않거나 ‘가짜 티켓’을 지닌 팬들이 경기장에 몰려
들면서경기시작이지연되는초유의사태가발생했다.

이날 레알 마드리드는 슈팅수에서 리버풀에 3-23으로
크게 밀렸지만, 쿠르투아의 눈부신 선방과 단 한 번의 기
회를 살린 결정력 덕분에 정상에 오를 수 있었다.

전반 내내 밀리던 레알 마드리드는 후반 14분 선제골로
기선을 제압했다. 오른쪽 측면에서 페데리코 발베르데가
낮고 빠른 크로스를 올리자 비니시우스가 수비 배후공간
을 파고들며 가볍게 밀어 넣었다. 이 한 방으로 승부는 갈
렸다. 다급해진 리버풀은 파상공세를 펼쳤지만, 쿠르투아
의 침착한 선방에 연거푸 막혔다. 특히 후반 37분에는 모
하메드 살라가 쿠르투아와 1대1 찬스까지 잡았으나 이 역
시 쿠르투아의 손끝에 걸리고 말았다. ▶관련기사3면

최현길 기자 choihg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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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 마드리드가 29일(한국시간) 스타드 드 프랭스에서 벌어진 리버풀과
2021∼2022시즌 UCL 결승전에서 1-0으로 이겨 통산 14번째, 4시즌만
의 우승에 성공했다. 경기 후 빅이어를 들어올리며 기뻐하는 레알 마드리
드 선수단. 파리 I AP뉴시스

한국영화사상첫 꺋2관왕꺍
칸영화제송강호한국최초남우주연상·박찬욱감독상

‘헤어질 결심’으로 감독상을 수상한 박찬욱 감독(왼쪽)과 ‘브로커’로 남우주연상을 받은 송강호가 29일(한국시간) 칸 팔레 데 페스티벌에 마련된 프레스룸에서 트로피를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칸(프랑스)｜이승미 기자 smlee@donga.com

배우 송강호(55)와 박찬욱
(59) 감독이 세계적 권위의 칸
국제영화제에서 나란히 수상하
며 한국영화 사상 최고의 영예

를 거머쥐었다. 경쟁부문에 초청된 두 편의 한국영화
가 동시에 수상한 건 처음이다. 이로써 한국영화는
2019년 ‘기생충’의 황금종려상에 이어 글로벌 위상을
단단히 다지게 됐다.

29일 오전 3시30분(이하 한국시간) 막을 내린 제
75회 칸 국제영화제에서 송강호는 ‘브로커’로 한국배
우 첫 남우주연상을 받았다. 박찬욱 감독은 ‘헤어질 결
심’으로 감독상을 품에 안았다.

뀫“‘위대한 예술가’ 송강호의 성취 인정”
2007년 ‘밀양’에 함께 출연해 여우주연상을 수상한

전도연에 이어 칸에서 연기상을 받은 두 번째 한국배
우가 된 송강호는 그 한 해 전 ‘괴물’을 감독주간에서
선보이며 칸과 첫 인연을 맺었다. 이후 ‘밀양’과 ‘박쥐’
(2009) 등 7차례 레드카펫을 밟은 끝에 영광을 안았다.
2014년 전도연에 이어 지난해에는 경쟁부문 심사위원
으로도 활약했다.

베이비박스를 소재로 한 ‘브로커’에서 입양 브로커
역을 맡은 그는 이날 칸 팔레 데 페스티벌의 뤼미에르
대극장에서 열린 폐막식에서 “감사하고 영광스럽다”

면서 “위대한 예술가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브로
커’ 연출자)께 감사를 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하지
만 칸이 이제야 “위대한 예술가”로서 송강호의 성취를
인정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박기용 영화진흥위원장은 “진즉에 받았어야 할 상”
이라며 “전도연의 여우주연상 이후로 소식이 없던 칸
의 한국배우 연기상에 대한 아쉬움을 해소시켜줬다”
고 말했다. 윤성은 영화평론가는 “송강호는 이미 칸에
서 자신만의 역사를 만들어 왔다”면서 “동시대에 가장
뛰어난 배우로 수십 년 동안 활동해 왔던 그에 대한 존
경심까지 담긴 상”이라고 평가했다.

뀫윤석열 대통령 꺎한국영화 경쟁력 확인꺏 축전
감독상을 수상한 박찬욱 감독은 2004년 ‘올드보이’

의 심사위원대상, 2009년 ‘박쥐’의 심사위원상 이후
세 번째 트로피이기도 하다. 그는 24일 영화 공식 상영
한 뒤 극찬 속에 작품상인 황금종려상 후보작으로 꼽
혔다. 감독상 역시 그에 화답하는 ‘칸의 선물’이다.

영화계는 송강호와 박찬욱 감독의 동시 수상은 ‘기
생충’의 성과에 버금가는 역사적 사건이라고 입을 모
은다. 특히 세계영화계의 중심에서 글로벌 위상을 과
시한 한국영화의 쾌거라는 평가다. 전찬일 영화평론
가는 “세계 최고 권위의 영화제에서 한국영화가 2관
왕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현재 한국영화가 차지하는 위
치를 잘 보여준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한국영화의 고유한 독창성과 뛰어난 경쟁력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줬다”며 축전을 보냈다.

한편 이번 황금종려상은 스웨덴의 루벤 외스틀룬드
감독이연출한 ‘트라이앵글오브새드니스’가차지했다.

▶ 관련기사 2면
칸(프랑스)｜이승미 기자 smlee@donga.com

송강호 세계 3대 영화제 첫 남자연기상
꺋괴물꺍 꺋밀양꺍등 7번도전해마침내트로피
꺋헤어질결심꺍 박찬욱감독 3번째트로피
꺎2관왕은 한국영화 위상 보여준 큰 사건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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